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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표 오류 정황 번 선거에서 곳 표 이상 투표수 차이4 7 ...“100 ” 사회 -

2 불혹의 거미손 골키퍼 카보베르데 무적함대 울렸다... , . 세계 -

개표 오류 정황 번 선거에서 곳 표 이상 투표수 차이4 7 ...“100 ”

앵커[ ]

개표 오류가 이번 선거뿐 아니라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었단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처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수 차이가 읍면동 단위 곳에서 발견7
됐습니다.

년부터 년까지 네 차례 지방선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서윤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2010 2022 .

리포트[ ]

선거 당일 유권자는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 후 한 투표함에 넣습니다.

제대로 투표했다면 투표수는 같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개표 오류를 시인한 것도 백 표가 넘는 투표수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
입니다.

KBS는 지난 년부터 년간 지방선거 투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2010 16 .

년 지방선거 서울 구로구 개봉 동에선 선거 당일 교육감 투표수가 단체장과 비교해 표가량 2022 2 500
적었고 년 대구 효목 동에선 시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표 차이가 났습니다, 2018 2 179 .

번의 선거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표가 넘는 표 차이가 난 곳만 모두 군데로 확인됐습니다4 100 7 .

이 가운데 인근 읍면동의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년 지방선거 당일 인천 서구 가좌 동과 동에선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정확히 표씩 2014 3 4 520
차이가 났습니다. 

KBS의 문제 제기에 서울과 인천 선관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전북 교육감 선거의 개표 오류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다음 날 문제를 파악하고도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적
인 은폐인지 단순 누락인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수 차이가 읍면동 단위 곳에서 발견됐: 7
다.

기사 뉴스요약(1) /



불혹의 거미손 골키퍼 카보베르데 무적함대 울렸다... , .

앵커[ ]

이번 대회 최대 이변부터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서쪽 바다에 있는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과 비겼습니다.

마흔 살 노장 골키퍼 보지냐는 스페인이 날린 슛 스물일곱 개를 모두 막아낸 후 뜨거운 눈물을 흘, 
렸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

라포르테의 기습적인 헤더도 토레스가 날린 낮게 깔리는 슈팅도 카보베르데 보지냐의 벽에 막힙니, 
다.

페란 토레스 그러나 잡아내는 보지냐입니다 와 페란 토레스 화나겠는데요[" ! . ( , .)"]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카보베르데의 보지냐는 포르투갈 부 리그에서 뛰는 무명 2
골키퍼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돋보인 보지냐의 선방 덕분에 축구 변방인 카보베르데는 스페인와 비기는 이변을 
완성했습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 카메룬을 제치고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무승부를 이끌어
낸 순간 보지냐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활약 덕에 만 명에 불과했던5  SNS 구독자 수는 폭증했습니다  .

보지냐는 포르투갈어로 작은 할머니라는 뜻으로 본명이 아닙니다' ' .

어린 시절 축구 경기에 졌을 때 할머니에게 이를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해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등" "
록명으로까지 쓴 겁니다.

보지냐의 어머니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높은 비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장에 가지 못한 
사연도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핵심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과 비겼다: .

기사 뉴스요약(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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